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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국어 음성학 

이 상 억 

(서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 론 

‘쉽게 쓴 국어 읍성화’이란 제목으로 글융 쓰되， 이번 특집의 다른 글톨과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하려면 다옴과 같용 내용이 되어야 할 듯 싶다. 

우선 융성학의 여러 부문 충 일반인돌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야롤 다뤄야 ‘쉽게 

쓴’다는 천계가 성립될 것이다. 자·모옴 풍의 분철융(分節音) 및 장단·억양 동의 

초분철객(超分願的) 요소톨율 다른 글들에서도 자세허 다률 것이나， 어느만큼 어 

려용 내용들을 답게 훨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런 채로 여기서는 일반인이나 국어 

학융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소 소원하게 느끼는 분。L 이를테면 실험 용생학이 

나 옴향 음성학척 분야률 중점척으로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조용 옴생학척 

방법론온 벼교척 국내 학계에도 일찍이 자리창아 벌로 생소하다고 인식되지 않는 

다. 반면 챙용(聽홉)옴생학온 청신경 죠칙의 연구 풍에 필요한 의학적 협업이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국어에 대한 융성학척 보고에서 내놓율 만한 축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 

1.1. 우리 나라에서 융성학의 기률은 세종조 때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로서 자리 

잡았던 사실율 확인할 수 었다. 훈민청옴은 조옴 융생학적으로 거의 혐근대척 개념 

과 다름 없는 기반 위에 셔 있는 것이다. 훈민정융 혜례에 나타나 있는 옴성학척 

해셜용 한 군데률 예고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어금닛소리(牙音" 0)는 혀뿌 

리가 목구멍율 닫는 팔융 취한다고 했는데， 사실 복구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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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폐쇄를 

낼수 있는 

당년에는 입속에서 

않았기 때문에 연구개에서 

찢구멍을 인두(뼈頭)로 

이다. 당시의 용어로서 

것이며 혀뿌리도 후설(後 

짚어 

지를 지칭한 것이었다고 가정해야 세종의 해셜이 잘 납득될 것이다. 결국 현대 음 

성학적 정의를 조정해서야 납득이 된다는 말이다(이상억 1992 a참조) . 

2. 본 론 

이 글에서논 셰총옷 이후 협재까지 출간된 국어 읍생학 관계 몫분틀 층에서 특 

히 실험 흩썼학야냐 용양 융성짝에 바탕을 둔 것들을 햇 환 4갖 한다. 본 

격적이며 했째책씬 싫썽 융성적 방법을 국어에 비로소 청용한 얘!싸 환 수 있는 

MiekoS. 에 왕성하게 발표되었따， 

2.1 Han (l 963) 휘 Phonetics of Korean(UCLA , 

국어 모옴 웅쇼회 훈씩 췄i짜옳 페이지 정도로 보고한 

연구가 전혀 씩어 있지 않았씬 싹어에 대해， 우선 모음의 

을 여러 카치로 장생하였아 흉히 { 모음을 [;，]와 

나기도 한짜앞 정어l 주복하였 [t;，pTa](to cover) '" 

또한 퀴쪼쯤파 셔오응 어우(語頭)나 k뒤에서 [ü]와 

되 기 쉽 다 짜였 한띔 ~ … 율 [w]로 잡아 후설 비 

r장port 1)은 

창성학적 

(speeirogram) 1) 

길게 

말한 [a]까지 ￥싫 닙11난순.:x..융으로 도표(p. 16)예 표시한 청응 살농야닥. 왜냐하 

면 그녀 자신이 /a/훌 충설 비원순모음으로 규정하였었기 때문이다. 또 차라리 / 

띠/ 대신 /t/를 셜정하여 중껄모음에 다음 표와 같이 배열했더라면 좋았올 것이 

다， 이현복(1971) ， 우메다 히로유키(梅田博之 1983)둥의 실험율 보아도， UI도 걸 

치지만 좀더 중셜 쪽의 i 에셔 -모음이 난다고 보고하였다. Han(p. 94.)도 lU에는 

1.0으로 

부분은 

220cps(cyc!e per second 
주파수(왼쪽) 및 진폭(가훈쩨 

세로줄들은 실제 스펙트효행 

복합옴이며 그중 제일 

0.8로 다음 큰 것임을 

에 까안 띠로 나타난다. 

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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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설에서 나는 이음(異音)이 있다고 하였다. 

Front Central Back 

Unrounded Rounded (Unrounded) (Rounded) 

High j U 

Mid-high e a o 

Mid-Iow e 3 

Low a 

물론 위의 도표가 대칭적 통형성 (pattern congruity)을 보이지 못하여 a를 한 단계 

위로 잡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어차피 ￡같은 전설 원순모옴이 # 
밑에 있지 않으므로 완전한 좌우 동형성은 이루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보다는 3대신 A 

라는 후설 비왼순 모음을 설정해야 옳다는 생각올 해 볼 만하다. Martin(1 951)에도 3 

가 음절말 자음 앞에서는 이음 A로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A로 하고 a는 훌로 맨 밑에 

두는 것이 사실은 음성학적 실제에 가장 맞는 것이라 하겠다. 

」모음에 대한 발음 기술에서 어두에는 [i], 어중에는 [e]로 난다고 한 구철온 각각 

다]， [i]로 잡고， 소유격 斗가 [e]로 난다고 고쳐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 실험율 거치지 않고 주장된 많은 학셜들올 비교한 끝에 서로 다 

른 점들을 포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틀을 조사해 놓고 있다. 

우선 [e]와 [E]에 대한 셔울말에서의 구별인데， 실험 결과 어두와 어중에서는 별개 

배음의 스펙트로그랩 
주파수 각 배음의 진폭 협대 광대 

1980 

1760 
1540 
1320 
1100 

8SO I .3 
(j(j0 11.0 
440 1.2 
220 1.4 

그림 1. 스펙트로그램의 도식 
H. A. Gleason(1961) , An Introduction ω Descriptive Li맹비stics， p. 362에서 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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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로 잘 구별되지만 어말에서는 충화되는 청우가 많다. 어말에서의 읍가는 [e]에 좀 

더 가깝게 실현된다. 

{ 모음온 [J]와 [a]라는 두 발옴으로 나는데， 실제는 [0]도 이 중 [J]음에 아 

주 홉사한 옴가를 가짐이 입중되었다. 포먼트2) F2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많 

이 충북된 영역에 나타난다. 한펀 [J]는 항상 짧고 [a]는 항상 길게 발음된다는 

가셜은 옳지 않고， 다만 [a]의 F3와 F4가 좀더 강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을 뿐이 

다. 서울의 남생온 특히 이 두 발옴을 거의 두 옴소 /J/와 /a/인 것처럼 구별해 

낸다. 

[w]는 [u]와 홉사해서 비음 앞에서는 구별하기가 극히 어렵다. 어두에서 [w]] 
의 F2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Han(p.94)은 띠가 후셜과 중설 비왼순의 두 이음(異 

音)을 가졌다고 인정하여 앞서 (p. 16) 후셜만 있는 듯한 정의를 바꾸었다. 그러나 

다음 표13(p. 68) 을 보면 m는 정작 중셀에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결국 f로 

보자는 필자의 제안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u가 m 의 영역으로 넘쳐 나와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음도 보여 준다. 즉 m가 후셜 쪽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u가 

오히 려 중설 쪽에서 실현되고 있옴을 볼 수 있다. 

2) 앞서 주1에서 진폭의 명암이 까만 띠로 눈에 띠게 나타날 때， 띠 부분이 몰려 있는 주 

파수 대역을 포먼트(forrnant 音形帶)라 하며， 낮은 쪽 띠부터 FI' F2, F3라고 이륨을 
불인다. 그림 2에 스펙트로그랭의 실례를 보이며 그 옆에 표시하겠다. 

초당주파수 

• Fl 

시간 경과(초) 

그림 2. 스펙트로그램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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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J는 어두에셔 [weJ로 이중모읍화되고， [pJ나 [mJ뒤에서는 흔히 [wøJ로， [hJ 

나 [kJ뒤에서는 [ì뼈]로 되기 쉽다. 기타 [t, n, é, s, ph, 안， ëh, khJ 뒤에서는 [øJ 

난다. 

’ . t 

.' .' ... --

’ ” 

θ 

t 

~ .-- .... 
- ‘ 
.......... ' 

Fig. 13. Relative Qualities of the Eleven Vowels(Expt. 4. Informant 3) 
The phonetic symbols are plac뼈 on the average figures of each vowel. 

어두나 딴쪽 펄읍의 경우 이중모옴화휘￥}에서도 

sJ 뒤에씬 

읍장(音長)에 대해서， 유기 무성자융 뭔애세는 가장 짧성 마찰옴 뒤에 

다옴쯤 짧고， 무기 정지옴·비옴 뒤에서는 보통 길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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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an(l964) 의 Duration of Korean Vowels, Studies in the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n 은 166쩨이지에 달하는 실험 절과 보고서다. 보통 한국인온 30 

-407ij 의 음장에 의한 최소 대립어률 가지고 있으나， 형태·통사척 환경에 따라 그 

길이가 바뀐다. [pam] (night) : [pa:m] (chestnut) cf. [ku: nbam] (broiled-chest­

nut) 

정음(fortis) ， 격음(aspirated) 뒤에 오는 모음은 대개 짧고， 무성 정지음 앞에 오 

는 모음도 짧다. 개음절일 때의 모옴 옴장은 장단 대조가 극히 얘매해친다. 2옴절 

어에서는 장단 대립은 첫 음철에서만 일어난다. 이러한 음소 배열론적 조건 외에 

모음 각개의 본질척 (inherent) 인 길이의 차이도 있다. 중저모옴 [a] , [E], [J] , 

[0]는 고모옴 [i] , [w] , [u]보다 더 길고 공명도 크다. 

형태·통사적 환경에 따라 융장이 바뀌는 실험올 해 본 철과， 어떤 음은 다른 음 

보다 더 길게 되어서， 단어 전체의 길이에 비례해서 장단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올 알 수 있다. 또 [na] (I), [nam](south) , [sam](three) 각각에서 [a]모음의 

실제 킬이는 다 다르다. [s] 뒤의 [a]는 특히 짧다. 이런 음소 배열적 효과는 많은 

언어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a]는 단독 고립형으로 발옴하면 가장 긴 모음이 되어 (30.8 centiseconds) , 

CVC음절 속의 [a]보다 2.4배， CV속보다 1.1 6배가 길다. 또 개음절에서의 [a]는 

폐음절에서보다 2.1배 길며， 연옴(軟音， 평음 lenis) 이나 비음 뒤에서의 [a]도 아주 

길다. 단음절어에서의 모음 음장은 흔히 길어지며， 대개 장단모음 간의 차이는 2. 

51배가 평균치다. 

문장 끝에서 발옴되는 단어의 모음은 보통 10-20%의 길이가 짧아지며， 문장 

벽두에서는 30-40% 짧아진다. 자음의 길이는 더 짧아지기 쉬워서 단어 중간의 

자음 길이가 단독형 때보다 60%나 줄어든다. 자음의 연구도 따라서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세 보고서들이 뒤어어 발표되었다. 

2.3 Han, Mieko and Raymond Weitzman (1965) Acoustic Characteristics of Ko­

rean Stop Consonants, Studies in the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m, USC.는 
165페이지의 실험 보고서로서 /pb, p, P, tb, t, T, kb, k, K/라는 9자음들이 대립되는 

변별적 자질과 청취 특질 (cues) 율 스펙트로그래프로 분석하였다. 경음성·기식성 

(氣息性 aspiration) .조음 위치 둥을 기준으로 3，500장 가량의 스팩트로그랭올 작 

성하였다. 

어두의 고， E , 격에서의 기식성은 대부분의 화자에게서 14-15 centiseconds 지 

속되고， 어중 부분에서는 그 절반쯤 된다. 연음 님1:， ..，는 어두에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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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iseconds의 약한 기식생이 있으나 어중에서는 없어진다. 이 기식성의 장단이 

두 가지 소리를 구별하는 기준임이 청취 실험에셔 입충되었다. 두 종류 사이에는 

약 8 centiseconds의 차이가 경계흘 이루며， 기식생의 에너지 분포도 다르다. 
청옵·연음이 대립에 대해서는 (1) 포먼트의 천이(빼移 뼈1펴tion)3)과정에서， (~) 

포먼트 1의 모양에서， (3) 폐쇄옴 개방 뒤에 모음이 시작되는 시간에서 각기 용향 

척 톡징이 관측된다. 이 특징들용 진폭이 상승하는 시간차의 원인이 되며， 이 차가 

정음·연음 구벌의 일판성 있는 특질이 되는 것으로 밝혀쳤다. 옴절 초에 연옴이 올 

때 정옴이 을 때보다 진폭 상숭이 지연된다. 갱옴·연융 구벌에서 또 중요한 점은 

폐쇄 뒤의 파열의 상대쩍 강도(꿇度)다. 

양순·치조·연구개 폐쇄옴 간의 구별은 앞뒤에 불는 모옴의 포먼트 2의 천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전이의 차이는 갱옴파 천셀모옴 깐에 푸렷하여 ”을 잃Ocps 

3) 천이(뼈I납tion)란 두 소리가 연첩되었을 때 앞소리외 명향으로 헛소리의 옴행대， 즉 포 
먼트가 꿀려가는 몸짓융 보이는 것율 말한다. 저주파수가 고주파수로 끌리는 것을 상 
숭션이 ,...., 그 반대륨 하강전이 、- 라 부르고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청 
우톨 수명천이 ~ 라 한다. 

짧I~-
$$l 「 !-(- - lb 
6연i _~~'--;s -; -=1 

bbe bII /11.' Ì><I bo bu 

$빼 
-μ001 ~- --
l800f. _ 

앓i :=)、_，-Id
"':1 -，.....，--，-，..... ~...;;;;;;;;;I 

d내 d. d. d‘ d~ do du 

X뼈1 、_ jf-O.3i예| 

혔! ‘-'--，-~ 19 
엔----!-!-;=====| 

그림 a 여러 모읍 앞에서의 [b], ~며， [!며의 전이 양삼흩 손으로 그린 스혜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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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주파수)， 0:은 175Ocps, 끼은 2350cps에 나타나며 후설 모옴과는 불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어우에서 떤융짜 격융(유기융 有氣音〉의 표먼트2 씬이눈 경읍의 

일치한따， 회l쇄 후 i싹쩔 역시 띤윷‘격옴에서씩 음 위치월 확얀하는 

작용한다. 

2A H없 Mi찌0 없1dRaγmond Weil7J꺼an(l967) Amt얹ic F，않tu쨌 in the Mll.nner-

Differentiation Kor없Consonanls， Studies in Phonol맺:y 없빼 

V， USC.는 51페이지의 짧온 보고서로서 역시 9개의 폐쇄옴에 대한 조옴 방식의 차이에 

관한 음향 자질을 연구하였다. 테이프를 져며 불이는 음성 합성법 풍으로 많은 데이 

터롤 

격음용 엽츰보다 성대 신용 시점u옳 voice onset time : VOT)4)cl 2‘4 내지 5.뼈 

길며， 경옴보다는 한충 더 길다. 연음과 경음 간의 차이에 관한 특질은 (1) 폐쇄 개 

뒤 성때 천동이 시쐐되쩌 몇 centi얹3Conds 사이에 긴장에 *썽생찍는데 

연음이 느려 (2) 성 1예 진홍의 첫 주 증 가장 높용 진폭에 차아가 있다. 

라가는 정사가 급격하변 경음， 완만하면 연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4) 폐쇄용율 발융할 때 :s:.융업과 조옴쩌i가 엽근하여 폐쇄률 계속하는 성지읍 상태 뉘어i 

그 폐쇄훌 분리 개방하는 시정이 었다. 그런데 이 때 개방 이천에 성대 진똥이 지연 

(voic뺑!했되며 무성용으로， 또는 기죄챙 (asp뼈on)으윷 지속되는 키깐이 있다. 씨 키 

간이 맡뺑 개방(파쩔)이 앨어나 성대 진짱이 시작찍는 λl점 (voice time)이 

Kim (1965) 
S뼈lè" kova(1960) 혜쇄 개방 

a.’“·긴밀한 연견 

b. [pa]…느슨한 염곁 

-- 폐쇄음:생대 진동이 없는 
無량音의 

.fNIIψ .2.음의 성대 전똥이 

챔g훌音의 71 갚 

---m 폐쇄옴 파열(개방)의 前後 성대 
찬동이 시짜렀는 순간(V(Jf) c. [pha} .. 야주 느슨한 연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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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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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폐쇄옴 개방에서 생대 진동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무성 파열옴은 폐쇄 

개방 뒤에 성대 진동아 시작되는 것이며， 유성 파열옴은 례쇄 개방에 앞서 성대 진동이 

일어나는 ;성우cj-. 이기풍*김전우.01상억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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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Harμ Mieko 빼 Stephen ~(I968) KOI‘없n Afficates, S뼈es in the Phonolo행 

of Asian 매때uages vn，는 1없폐야지획 실험 보X서로서 χ~ *, }7.의 3파찰융에 

대한 친폭 및 송강 표시 (contour 버splay)를 조사하였다. 테이프를 저며 불이거나 

스핵뜯토그램 사진 확대하줬 옴성 합성 항볍으로 많온 중찌륜 얻었다‘ 

의 마촬 부분이 /ν나 jCj의 」것보ζ} 시간야 길며， Ã 위 마찰 사양옹 X ‘보q 

약간만 길 뿐이다.;，앙/의 이음[녕 : ]는 어떤 모음 앞에서 기식성이 동화되어 버린 

컷야다. jCj원애서는 환빼 모음의 깅 01가 장어진다‘ 

강세에 대한 연구는 조옴 방법과 친폭 간의 상관 관계를 보인다. j，냥/나 jc j에 

/Cj의 야창 부분찬폭은 천성 고렀옴 앞에셔는 낮야냐 후셜 음 

서늠 높아진따. 분명히 /뒤에서는 더 앓은 에나지까 생간다. 혀가 낮아지면서 

셜 저모음이 기대될 때 마찰올 통해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지만， 혀가 낮아지지 않 

셀첨〈굵짜) 긴;상이 아주 좁흩 마찰의 틈한 딴들어서 에너지는 챙서하게 

해를 받는다. 유사하게 진폭 읽기와 사진 확대를 이용해 j(!.h!의 조용이 /c/보다 럴 

긴깡흰다고 암려졌다. 

펴}쌓음은 서} 까지 

별할수 있다. 

d. 완전〉유성 파열용 

e. [lj ] 부분척 파열읍 

f. r p] 無氣無聲 파열옴 

2ξ음 

폐쇄 기l 앞 

생겨나는 흉장과 장세에 의쐐 앉명히 

성대가 정근왼 채 진통하는 

상태의 

• 성문의 상태 

←성문엇 별어진 거따 

약한有氣性이 있는 
국어의 [P], 즉 
그림 없외 b마a]씩는 마름 

그림 4b. 유성·무성·파열음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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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an, Mieko 뻐d Raymond Weitzman(1970) “Ac때tic feabJres of Kor없n /P, T, 

K/, /p, 1, k/ and /ph, th, W," Phonetica 22, 112-128는 국어 파열옴의 3조음 방식에 

자질을 구행하려는 논문이다. 본래 경음·쩍융은 이용올 거의 갖찌 

서} 펴열음은 정음 ; 영옵 ; 적옴=3: 10: 25로 var가 창졌되역 후 2차 구낼ξ 섭 

게 된다. var가 격음을 다른 2파열음과 구별하는 데는 유효하나 경음·연음을 구 

별짓는 데는 효과가 적다. 생대 진똥이 시작될 때의 읍질온 연음과 경음 구별의 

된다. 

‘경음 뒤에 오눈 사정〈納點 onset)의 기본 주파수가 

배 크다. 보향 격쯤 쭈!에 오는 시점의 기본 

또 연음과 격음에 성분음이 따룰 때의 강도는 경음보다 크다. 

뒤의 그것보다 

경음 뒤보따 

용성 합성 실험과 챙취 지각 실험은 폐쇄 개방 직후 강도 형성이 정차적인 것은 

한 것은 

년대 후반에 

사실올 밝혀 주기도 한 

음성학에 큰 기여를 김진우(징m 

Kim(1965) 찍 “ autonomy of the tensity in stop classification 

(with speci머 referenæ to Korean 하째s)"， Word 21 .3, 339-359는 특히 대omsky 뼈 

Halle(1968) 의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의 315-329패 이 지 에 도 반영 

뢰 씨 혀!쾌음 분류에 71 -e δ! 때었다. 한국 학자의 음생하쩌 ];L}l가 세계적 이롯 f행 

어} 구처l 적으로 영향옳 꺼친 첫 예가 아닌가 싶다(이상억 참조). 

싹거 학자틀 종 ε1 adefoged, Pike, Lisker， η 풍이 tense기쩍 

류를 쓰지 않고도 폐쇄음툴율 구별할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긴장생 (tensity) 자질은 독자적으로 필요한 분류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자질은 

유생섯(有聲性 VOlCU뺑) 자캠파 함께 폐쇄음 분류에서 꽉 훨요하며， 특히 국어 폐쇄 

서 두 자질씨 있어야 완벽한 기술올 이룬다눈 사설융 보였다. 

Martìn (l951)의 “Ko짧 Phone띠.cs"에서 정음은 성분융회가 띄었다 했는떼 

이 긴장되어 폐쇄에 이르면 구강의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샘이다. 그러나 Kim(p. 

350)의 표4를 보변 경음(t*)에서 다른 것보다 더 큰 압력 중가를 보인다.(←→로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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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tI 

아al air pressurc 

t" æ 

ampl“udc 

훌 d a 

"찌찌R뻗縣‘) 
0,5_ 

F땅.4.Reco떠ings of oral 려r presc;뼈 during the c10sure of stops 띠 three Kor‘않nwo여s 
m않run헝 ‘'to burn’, ‘m ωiUch’， and ‘ω setaf뼈’ r형뼈tiveψ‘ 차le duration of În­
얹싫 pressure is longer and re뻐tive anJplitude greater [t *J and 뼈1 

În [t]. 



쉽게 쓴 국어 옴성학 219 

영어를 차용 표키활 때 유생옴 go!f를 정음 꼴프로 쓰는 

유성성이 있어서가 아나라 영써 어두(및 어말)jb， d, 
Kirrt (1965)은 썽f히고 었다‘ 또 경음은 VOT가 유성음에 

연음 님 , ζ 「 만이 유성장화합 수 있다. 경음과 격음용 
화될 수 

μsker，뼈n(l964)은 “A α"QSS-!anguage 

잉.ops : acousticalηWord 20, 385-387에 서 
쇄음도 분류하려 하였으나， 다음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VOT의 수치가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다. 

25 

것온 령코 국어 경음에 

째문이라고 

있지만， 

유성옴 

ininitial 

국어 폐 

경옴·연옴·격음 간에는 

~\ 

F땅.1. 마잉 
is defined 
bration 
tokensι 
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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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은 기식생(생대 진통 지연 기간 voicing lag)의 길이 분포를 보이는데， 기식생 

은 여기 후속 모옴을 위한 생대 

발생 빈도를뼈예 

상으로는 혼동될(검게 

까닭이 무엇일까? 

사센뼈l없맹-aphy) , 

〈무성) 기간 

세 부류씩 

압력，꽁치 

퉁율 두푸 실썽해 환 ;젖 3삭， 연음(평음) 계열이 정음， 

있는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 차질율 긴장성 (ten허ty) 이라 할 수 있겠다. 

연옴이 기식을 내는 기간 동안 따열의 강도가 낮고， 에너지 분포도 적옴이 스펙 

트로그램에서 관찰된다. 또 후속 모옴의 첫 부분 파행의 성대 진통 비율과 진폭이 

낮다. 공기 압력의 중가가 느리고 지속되지 않거나 압력의 폭이 낮다. 연음은 개방 

시에 기류량이 적다. 구개도의 연음 폐쇄시에 혀와 입천장의 접촉이 더 척다. 근전 

도에서는 연음의 입슐 근육 활동이 더 많다. 

이를 쩡따하헌 다옹 장이 되며， 왜 /p, t , k/차 

, ι , k*/와 /ph, tb, khj에 때 

국어 정지옴에서는 

따라서 /p, t, k/는 
여서 [b, d, gJ라는 

갖는지 쉽게 

라긴장성 

p*, t*, k* ph, tb, kb 

+ 
• 

빼
 
• 

% 

b, d, g 
/ 

p, t, k 

• voicing lag • + 

(aspiration) 

boundary ...... allophonic 

그런데 

의하기는 

통둥을 

독립시킬 때의 문제점 

상대적 정도의 차를 보이는 

있을 듯은 하다. 영어에 

젝으로 정 

, 근육 활 
항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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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과 함께， 낮은 파열은 유성생과 함께 인지되어 긴장성과 유성성을 구별할 필요 

가 없우나， 벼l트남어·자바에 퉁윷 긴강성이 필요한 업어다. 

2.8 Chin-W. Kim(1967) 의 “Cineradiographic Study of Korean Stops and a 

Note on ‘Aspiration"’, Quarterly Progress Report(MIT)86, 259-272는 국어 파열 

읍의 X레찌 λ}진 촬영 환석을 용한 ‘식’잉 정의짤 위하여 인쭈야 폭， 성문외 상 

대적 높이， 성문 개방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인두폭은 다섯 단계로 나눠 1) 폐쇄 

전어l 옳아지 2) 혜쇄 정싼기에눈 다소 넓어지며 이·룹 유지젝거나 넓어찌아가 

4) 생째 진흉 시짜 천에 다시 줍아지::il 5) 컬국 평형해지껴나 다시 넓어진다:;:1. 측 

정된다. 

성문 개방 정도는 기직씩 정g에l 칙정 관련。l 있써 보인다. 성문이 좁3면 가식 

화될 수 없고 넓으면 반드시 기식화된다. 기식에 대해 종래에 성문 마찰이라 해 왔 

으나 지식이 끊올추흑 ~핵려 떠 열린다. 마첩올 위째 수총。l 일애나는 곳온 성문 

이 아니라 *속 보용의 조음점이따. 기식을 곳기가 차단되어 압력올 받따가 확 몰 

려 나요는 방출(puff)로 불 Heffner(l950) General Phonetics(p. 120)의 견해도 

장못씨때. 썽쯤-은 연옴보다 압력야 크지만 뮤지음이고 오히혜 연잠만 약간 키식화 

된다. 

2.9 씌 논뚱은 η1 (1 970) 의 “A Th장ory Aspiration", Phonetica ‘ 107-116 

에서 행다 더 긴축흰 모숭으로 그 주창홀 푸렷이 하.Jl 있어 겹쳐치는 냐머지 R점 

용 1970년 논분에서 이제부터 소개하끼로 한나. 

앞셔악 논윗에서 보았찢01 71 식의 청엠는 깡출’ 휴은 ‘생대 찬동 엿’(Lìsker‘ 

& Abramson 1964) 둥으로 내렸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폐쇄의 개방시의 성문의 

쩔림’찰 기종로 하였다 국어 열용은 모뚜 무성아며 지삭의 정도맏 깎기 

음(갱옴) 10, 약유기읍(연옴) 35, 강유키음(격읍) 90msec뭉 달따친다. 

성울의 열원 정s:. 즉 루 생대 사이의 거리 (d， Fig. 3의 m. 참쇼)를 시간축(X축 

.91 0자 개방 순간) 위에 내타싼 그래표(Fig ， 2)와 개방 간에 싸 계혈 파열응의 

천형적인 성대 모습(Fig.3)을 보변 경옴이 가장 좁고， 격음이 가장 넓음을 알 수 

았다. 

표 g를 보면 성문의 열련 정도와 기석의 정토 사이에 직청적인 쌍판 관계가 했어， 

기식의 길이삼 성대가 닫혀는 데 컬리암 시잔잎 듯하며 생운이 옵을수옥 성대 진 

빵리 시작된다고 챙 수 있다.::1래사 Lisker and Abramson (l964) 빛 

(1967)은 성대 진동 지연 기간의 길이를 기식으로 보고 후두 근육의 통제를 받는 

이 성문 혜쇄 시싼이라 했으나， 사싫응 성홉의 가 더 통제와 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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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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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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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Distance of opening at the narrowest the axis 
ed in figure ‘ graph is for labiaJ stops, mìddle, dentals, 
bottom, velars‘ line indicates type I stop‘ line, type IJ 
dotted line, type m stop. AII curves are aJigned wíth reference to the time 
of release as O. The synchronization error is less than 土 10 msec. Vertical 
bars before 0 indicate the time of oral closure, and those after the release 
indicate the time of voicing onset. 

'-----" Icm 

Fig. 3. Tracings of a typical fold shape of each type of stop at the time of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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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식의 길이가 다른 두 파열옴에서 생문의 크기가 같아도 생문 폐쇄 시간이 다룰 

경우도 ~윷 수 있어 ;청회참 확실히 해야 한따윤 무성 3싸앨융원 생운 펴!쇄 맹 

령이 개방 통시에 내썩지므로 지삭의 생문의 열련 정도와 작집 합 

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견해흥 가지고 잘 성t챙쌓 수 있논 홉생화책 현상을 몇 

쭉어 및 몇 언어에서 무기융 /p/와 독했적 씬첩했올 

는가? 생문이 크게 열리는 /h/룰 예상해서 /p/폐쐐 기간 충 이미 성문이 열리는 

통시 조음 헛상으로 설I챙항 수 있다. ‘방출’로 본다면 /h/ 암에셔 폐쇄읍의 합력 

종가를 설명활수 없다. 

명어의 파열읍들은 왜 /s/뒤에서 무기옴이 되어 기식화하지 않는가? 종래에는 

융성학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단지 음운론적 잉여 자질이므로 기식이 일어나지 않 

눈다고 했따， Kozhevnikov Chistovich(I965) 휘 가정에 

최소 tg 쩡 당위가 음윷이 약니라 용정 01 라사 발음시 

운동 근용 신쩡 

정보가 

시작과 함께 조융 기관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s/를 발음하는 동안 /p/를 

휘한 성문썩 흉직임이 시작퇴에 열리고， /p/폐쇄 충 이미 성황씨 탕히기 시칙해 / 

가 개방챙 때능 성문α1 상상히 닫혀져 후속 오쩡의 생대 씬핑씩 곧 

있게 된다. 따라서 /s/ 다옴의 /p/는 성문 열림이 작은 무기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s/는 무생이므로 성문이 닫힐 필요가 없다. 따라서 /p/률 위한 생문의 열립 

/s/가 방융환 후 일어나상 것이 아니짧 /s/핵 우 강 조옴과 짱사에} 진행현다， 0] 

벼한 통시적 양랍성이 여기서 매우 중요딴 개냄이 왼다. 

끝으로 한국어에서 /p’/ /p/ /ph/의 중화가 어말이나 다른 자옴 앞에서 왜 일어 

냐는가? 생째 천동 지연 lag)획 강이는 짜영읍의 개방뷰쩌 후속 

진동 시접 (onset)까지획 시간이므로 짱 기푼졌 숲 하나나 월 쪼두가 

길이를 측정할 수 없다. 국어 파열음은 모두 무생이라 성대 진똥이 중화를 막지 못 

하므로 진흉 치연의 차카 9체혈 파열음 한식에 야추 중요하다. 생이나 불어따현 허 

파열옴 기간 대 진동요로 

2.10 Kim(1972) 의 “ Directionality of Voicing and Aspiration in Initial Posi­

tion," in A. Riga비t and R. Charbonneau eds., Proceedings of the Seventh Interna-

tional of Phonetîc Sciences, Mouton, 338-343온 항화왜 산출에 
근육이 움쥐이며 독립적 소절 농력을 가진다는 젓아다. 후두 급육옴 성대 전농쓸 

시작하게 하는 성대 폐쇄를 조절한다. 신경 전달의 치연이 일어나면 발화 시작 위 

의 유생용씨 부분적으상 쭈성화된다. 언어 잡육 화정에선 이쩌한 무성화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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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고 가청할 수 있다. 

Kim(1970)용 폐쇄옴 조융시 구강 패쇄의 개방 순간에 성문이 많이 열혈수록 기 

식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후두 근육에 신경 천달이 늦어지면， 생대는 열린 상태로 

오래 지속훨 것이고 후행 모융의 생대 진동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유성 폐쇄융이 

무성화되고 무기 폐쇄음용 유기화하게 된다. 

1 위의 가셀에 대한 역사객 충거로 어두 위치에서 [b]→[p]→[pb]의 변화 방향 

이 있고， 언어 습득상의 중거로 h같온 옴율 낼 때 아동들이 생문 접근 농력을 후천 

적으로습득합이 었다. 

2.11 Kim, Chin-W. and S야n Han(1979) 의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Lip and Jaw Movements During Articulation,"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gr잃s of Phonetic Sciences, Copenhagen온 Kim (1967, 1970)과 
Sohn(1976)울 근거로 한 짧용 논문이다. 아래틱과 입술의 위치률 측쟁하되 두 부 

분의 움직임이 관계가 있느냐 독립척이냐톨 살며보니， 상보적인 판계에 있옴율 알 

수 있다. 가령 V1 C V2라는 옴절에서 두 기판의 움직임은 다옴과 같다. 

F때
·
-
’
빼
 

V1 

Moving 

Stable 

c 

-
織-
빼
 

V2 

Moving 

Stable 

위의 도식척 관계률 보면 V1 발옴 때에 틱은 전혀 수동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 

나， 사실온 모옴의 개구도톨 청하는 기관이 혀보다는 턱이다. 

2.12 이제η}지 Mieko Han과 김진우 교수의 엽적을 중심으로 흩어 보는 데에 많 

은 지면율 할애하였기로， 나머지 분량에서는 다른 몇 융성학자률의 업척을 뽑아서 

살펴보는 수 밖에 없겠다. 우션 Hardcastle, W. J. (1973) 의 “Some Observatio~ 

on the tense-lax Distinction in lnitial Stops in Korean끼 Journal of Phonetics 1, 
263-272온 국어 어두 폐쇄옴의 음향학적·기체 역학척 자질율 판활할 목척으로 행 

한 실험이다. 성대와 인두에서 같은 크기 (isometric) 의 근육 긴장이 충가된다는 관 

정에서 정의된 옴성 자질 ‘긴장성 (tensity) ’이， 위의 자질들을 셜명하는 데 유용함 

을 제안하였다. 

tense-Iax{또는 fortis-Ienis) 의 구분에 관한 논란 중에는 1)독립된 조옴 방식 자 

질로서 중요시하는 입장과 2) 그 독립척 지위에 의문을 품는 입장이 있다. 전자는 

근육 긴장의 청도， 주변척 혀의 위치， 인두의 폭， 후두 위치， 구강내 압력， 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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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별적 예민성， 지속 기간 둥 음향학적·생리학적 요인들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후자는 ‘긴장성’올 잉여 자질로 보고 VOT가 가장 효과적 측정 수 

보는 Lisker Abramson0964, 1971) 

VOT간에 높은 상관성으겼 뚱뭘됨을 주장혈 

염 사직 근거가 었다 각 융성성으로 생각되는 조음 샅이 갑장성에도 관핵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무성 폐쇄음은 tense, 유성 폐쇄융은 lax로 기술되기도 한다. 

영어는 유성성과 유기생(또는 기식생)의 자질로 충분히 기술되지만 국어는 긴장 

이 있어야 음향학책，생려학적 차이를 설명할 추 았다는 실험적 증거합 세 

츄정의 대상은 성대 선동 시점， 어두 파열 

폐쇄음 캐영 기깐의 기류 비율 최대치 

논문들과 비슷하게 연옴이 경음보다 3-5배， 격음이 연음보다 2-3.5배의 VOT가 

지연되는 결과를 보고한다. 또 연구개 폐쇄읍의 VOT가 치조 또는 양순 폐쇄음보 

다 항쌍 갱다. 그 이유찬 1) 썩 윗부분이 혀끝보다 천천헤 

차이가 늦게 일어나기 

사이에 생치는 공앵장이 작아， 개방 초기에 옹쪼원 톰 공기압야 생 

로， 성대 진통에 펼요한 성문 윗부분이 압력 강하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와 

함께 Lisker and Abramson(l964) , Han and Weitzman(l 970)에는 치조가 양순보 

념 컨 VOT를 가졌다용 보Jl7l 있었으므로， 연구개〉치쪼>양손음의 순으-맏 캘다 

있다. 

의 논문이 캐악 실험 자료를 조사한 대 비해 야 논문은 

도만 다뤘기 때문에 VOT가 겹치는 부분(김진우 1965 표1 빗금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툴렴없고 이 점이 VOT를 기본적 변별 

자칭몸 보기 어렵게 하논 이유다. Han and Weitzman (I970) 의 연구에서 격음의 

저며내 쩡강 싫험을 한 컬과 경옴으앓 씬 삭하지는 않았다는 

란 자질이 옐 요한 야하가 된다. 

긴장성과 관계되는 음성적 톡정들로서 모음의 성대 진동 시점에서 성문 주기의 

기간(ms)을 보면 연옴(평음)이 뚜렷이 길고 다음은 격옴이 경음보다 약간 긴 청 

도다. 격옴과 경음 다유의 생대 진통 시점에서 높은 주파수를 보이는 것은 생대가 

더 빨리 진황하 때문이다. 또 모읍 시작시외 융향합적 성질을 

경우 6-7번째 쭈까지는 이중 정점 (double 썼이 나타나지 

연음보다 경음·격음 뒤에서 포먼트 구조도 더 명확하고 긴장성도 성문만이 아니라 

인두 및 그 나머지 성도(활道 vocal tract) 에 나타난다. 폐쇄옴 개방시 기류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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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1/8) 버윷븐 격유〈혔훔<격옴으로셔 성문이 짧윷수록 Æ름이 ~딪다. 격음은 

호홉 긍용이 넓찌 엽랬 생않을 통해 공기률 밀어낸짜고 

조절 작용율 토의해 셨짜‘ 청용옹 얘l쇄 천 성대·인 

문근용 

팽팽하게 내전(內轉 

후두가급강하하여 

얼어나지 않고 경직된 이 행성되는 것 

5) 후두강에는 4개의 연골과 그 사이들율 잇는 근육으로 융직이게 되어 있다. 갑상 연골 
(甲狀軟骨 thyroid cartilage)과 윤상 연골(輪狀軟骨 또는 훌狀軟骨 cricoid/ring caπ1-
lage)과 좌우 2개의 피열 연골(被짧軟骨 arytenoid cartilage) 이 있어， 피열 연골은 내 
천(內빼 adduction) .외전(外輪 abduction)함에 의해 서로 불었다 떨어졌다 한다. 그 
컬과 성대도 붙었다 쩔어졌다 한다. 피열 연골의 외전근(外.m abductor muscles)온 
후륜쌍 업판‘ críco-arytenoideus poste꺼or) 이며 생흘 개때훌門關大Mi)이라고 

불 리 운 다. 내 전 상 (빽$훌務 adductor muscles) 은 외 

에는 

륨상 

펴였근<m. thyreo-aηtenoideus)짜 

이라 불리운다. 갑상 

이라 불리며 그 수축에 

A B 

그립 5. 홈빼의 內훌·外輔(澤島(1968) 에 의함) 
때轉1 샅표<.線)는 훌門閒銷觸 

; 外 썼살표<.線)는 聲門開大範
짧狀짧짧tfj) ， c-a-l(外얘u輪狀被짧觸 
據짧聯 c-a-p(後輪狀被짧觸) 

열 연골은 각기 세 근육에 

後面행짧節) 이 수축하연 
이 수축하면 성대가 

천상범(1985)참죠. 

에는 생대， 밀 
정우)， 외측 

이 껄명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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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속 

그링 6. 뺨뼈 
a=몫健蓋， b=몰가니室， c=甲狀軟骨， d=甲짧$， e=훨帶， f=嗤흩內面動帶， g=被짧軟 

했뺑 突起， h=뺑쨌戰랬1 1 =聲門， J=행했戰씹의 $췄肉突흙l 뺑j렘II짧節， 

m=環狀軟骨
(Brosnahan Malmberg(1970, 

a 

그림 7. 被웠軟骨짜 깅g帶 
a=後面짧짧觸 b=빼面훌짧節 c=양帶(Brosnahan & Malmberg(1970, 34)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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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하다. 폐쇄 개방시에는 성문 상하의 압력차가 급증하며 성대가 급히 열리게 

된다. 근육 경직으로 초기 성문 주기는 매우 빠르므로 모음 시작 때의 성대 진통도 

된다. 

연읍에서는 에쇄 전에 성대가 약간 외전(外轉 되며 

압어나지 않아 경옴 때섰다 성문 위쪽 압력이 

개방시에는 성문 상하 압력차가 경음보다 작다. 성문 위의 공간도 작아 진통에 필 

요한 압력차를 얻는 데 더 긴 시간(VOT) 이 소요된다. 경직되지 않은 성대는 경음 

폐쇄를 느까채 

으로 격음에서 

폐쇄 단계에는 

천에는 성대는 넓게 외 

게 열려 성문 상하의 압력 

성문 상하의 압력차가 연음보다 더 작다. 단 성문 아랫부분이 압력이 격음보다 더 

클 것인데， 열린 성문으로 더 많은 기류가 통과함을 뭇한다. 성문 폐쇄와 VOT는 

쩍찜씨 가장 길다 댄 캐뺑시 기류의 속도가 빠르브로 생 r1l 9~ 경직 여부에 f}계~ 

씨 값은 진동이 "'1 시찔 것엽올 알 수 었다. 

긴장성이 싹이 어두 폐쇄음 설명에 음황학썩‘체 역학척 자 

유용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후두 근육의 전위(電位)， 성문 상하의 공기압 변화， 폐 

쇄음 발성시 성문의 상태와 위치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2.13 Hirose, Hflime, Charles Lee, and Tatsujiro Ushijima (1 974) 의 “Lflfγngeal 

in Korean Production," (l973)Haskíns Laboratories Status 

장ech Research 191-201; JournaI ofη2， 145-152상 

9파열음 발음시 후두 근육의 움직임올 근전도로， 성문의 모습을 내사청 (fiber­

scope)으로 관찰하여 음향적·생리적 자질올 밝히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Lisker and Abramson(l964, 1972) , Kim0965 , 1970) , Han and 

Weìtzman(1970) 의 옐융융 참고하며， Kagaya(1 971 에서 내시경올 。1

올 연구하여， 씨 가 파열음이 시간 경과에 따싸 생환 폭파 이웃 

대 상태에 차이가 있고， 경옴의 성대 조정이 나머지와 근본적으로 다륨을 밝힌 것 

도 참조하였다. Lee and Smith (l 971)가 파열음 산출시 구강내 압력과 성문 아래의 

압력올 통시에 측정하였고， 격음의 성문하 압력이 가장 크고 개방 작전 급증한다는 

밤혔다고 했다연구소 팀도 후두 근휩 썩 균전￡를 연구하여 

밝힌바 

번져 근천도(EMG) 실협에서 전극을 생대 및 그 주변에 삽입했고 내시경 판찰 

에선 초당 60매의 사진올 찍었다. 경음과 연음에서 성문은 개방 이전에 닫히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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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데 경옴이 더 딸리 완전히 닫힌다. 격옴운 개방시까지 활짝 열려 있어 세 계 

열온 성문의 넓이에 큰 차률 보인다. 후두 근육의 상호 작용으로 세 파열옴들의 특 

정율 이룸을 알 수 있다. 

격음은 후두의 내전 근육이 개방 직천에 수축되었다가 성문 폐쇄로 후두 근육 

활동이 급증하게 된다. 피열 연골간(被짧軟骨間 inter-arytenoid) 근육온 성문의 

내천으로 그 넓이롤 결정짓고， 후륜상 피열근(後輪狀被짧範 posterior cricoaryt용 

oid)은 성문의 외전에 관여하여 내전과 상호 작용한다. 긴장음율 산출하는 데 두 

근육이 다 관여된다고 가청된다. 피열 연골간 근육의 활동윤 정옴·연옴에선 거의 

같으나， 유성음에서 증가되고 무성옴에선 뚜렷이 억제된다. 그러나 성대 근육(vo­

calis)과 외측 륜상 피열근(外뼈ß뼈狀被짧觸 lateral cricoarytenoid)온 그 기농이 내 

전이긴 하나， 위와 달리 청옴에서 가장 활용하며 개방 전에 특히 성대 근육이 커진 . 

다. 따라서 폐쇄시 성대의 내부 긴장이 높아지고 성문이 더 수축된다. 소위 ‘후두옴 

화， 성문음화’라고 하는， 발화시 후두의 느낌과 관련이 있다. 

후두의 내전 근육들 간에는 기놓의 분화가 있는 듯하여， 성문 파열음 발옴시 성 

대 근육과 외측 륜상 피열근온 뚜렷히 활동하나 피열 연골간 근육온 그렇지 않다 

(Hirose and Gay 1972). 업술을 툴러싼 구륜근(口輪觸 orbicularis oris) 의 활풍은 

어두와 어중에서 다른데， 어중 연옴일 때 이완성(laxness)을 띠고 그 활동이 척어 

진다. 국어 파열음에 있어 후두의 조옴척 조정온 단순히 성대의 내전·외전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성대 근육의 활동 풍도 고려해야 한다. 

3. 여 론(驗論) 

이상 13편의 실험 음생학척 논문률을 살펴봅으로써 예청된 지면율 다 소모하였 

다. ‘쉽게 쓴 국어 음성학’이란 쩨목에 걸맞용 내용이 꼭 되었다고 붙 수는 없지만， 

현대 국어 실험 음생학의 일단면율 혜셜하듯 소개했다고 하면 알맞율 것이다. 사실 

예정했던 논문이 여러 편 더 었으나 순천히 분량상의 이유로 여기에 더 포함시키 

지 못하였다. 그 논문툴의 제목이라도 척어 놓옴으로 더 공부하려는 독자툴의 편의 

률 도모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역시 분량상 외국에서 발표되었던 논문틀만 연 

대순으로 열거하겠다. 

Umeda, H(1965) , Acoustical features of Korean ‘forced ’ consonants, Gengo 

Kenkyu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Japan)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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